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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데 앞장섭니다!

- 법제처,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5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ㆍ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법제처의 해외 법령 한글 번역본 감수를 수행한 법률 

전문가와 K-콘텐츠 분야의 기업 전문가 등 총 40명이 참석해 효과적인 해외 

법령정보 제공ㆍ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외 법령정보 제공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의 

해외 법령정보 제공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법제처의 역할’로 한 

참석자는 “기업들은 실제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 때에, 정확하게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법령

정보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해외 법령정보를 K-콘텐츠, K-의료, K-화장품 등과 같이 산업별로 나누어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두 번째 주제는 ‘번역 지침ㆍ법령용어집 제작과 해외 법령 번역의 품질 

제고 방안’으로 올해 감수한 법령 번역본을 중심으로 해외 법령 번역의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작년의 감수 대상 해외 법령 언어였던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에 마인어, 스페인어, 아랍어, 베트남어 4개 언어가 

더해져 총 8개 언어권 법령에 대한 번역본 감수가 진행되었다.



  법제처는 또한 각 국가별 법령정보를 주제별, 부서ㆍ기관별 하위 카테고리로 

이어지는 나뭇가지(tree) 형식으로 제공하는 법령체계도와 언어권별 주요 법령 

용어에 대한 감수 결과의 내용을 공유하였고,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

들은 일관되고 전문적인 해외 법령의 번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별 

번역 지침과 법령용어집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언어와 법령체계가 

각기 다른 해외 법령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제처의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앞으

로도 수출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정확한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K-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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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체계도 주제별 화면 예시

□ 법령체계도 부서ㆍ기관별 화면 예시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법령체계도 화면 예시


